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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중소기업 제품들고 中지방정부 계속 찾을
것"
기사입력 2020-12-30 15:02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사진=베이징 특파원단

"올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했는데 해당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

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관 대사는 30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엔 중국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각종 박람회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사는 올해 주중 대사관이 한국 기업의 온라인 상품전을 10번 개최했는데 중소기업들에게 상

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온라인 상품전에 참가한 중소기업 중에 중국 내 판매 실적

이 없던 기업들도 많았는데 이들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사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 정부의 니즈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지방정

부와의 소통을 통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 1. 11. 인쇄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tool/print.nhn?oid=008&aid=0004521629 2/2

장 대사는 중국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안정된 지난 9월 이후 적극적으로 지방행사에 참석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정부 행사 참여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그는 "지방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높고 한국 대사가 지방정부를 열심히 다니는 등

한국 정부의 지방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 상황이 개선

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중간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장 대사는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된다면 고위급 방한 문제라든지,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문화 행사를 통한 외교도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문화 교류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

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원활하다는 평가다. 한중간 항공운항편을 보면 1주일

에 34편으로 일본 23편, 미국 18편 보다 월등히 많다.

장 대사는 "일부 전세기 편이 불허된 경우는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 통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고위급 교류도 이어지는 등 양국간의 긴밀한 소통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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